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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고 곰곰히 뉘우쳐 볼 겨를도없이, 또새해를 맞이해야할 

숨 가쁜 나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우리의 주반을 살펴 보면, 밝 

은 일보다도 어두운 일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어두 

운 면을 남긴채，우리는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을 퍽 서글프게 생 

각한다. 지난 12월 18일 밤 주한 미군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미국 

의 희극배우 밥 '호프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그는 그의 독특한 

익살로서 맨 먼저 하는 말이 자기가 탄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할 때 

픽 곤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즉 자기가 탄 비행기가 착륙 

하자니 누가 벌써 활주로를 훔쳐가서 도저히 착륙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익살이라고，웃어 넘길 수도 있었지만 나 

는 무언가 마음에 섬뜩한 느낌을 가졌다. 도둑이 많은 나라라는 뜻 

이겠다. 아닌게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후 신문에는 어떤 미군이 운 

전하는 자동차에서 유도탄의 부속품을 감쪽같이 도둑을 맞았다는 보 

도가 실렸다. 밥 -호프의 익살이 익살로만 그친게 아니라하나의 사 

실로써 입증되었다고나 할까? 나는 이 기사를읽자선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물든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날치기나 강도 

돌만이 우굴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금치 못했다. 

두엇이든지 거저 준다면 다짜고짜로 덤벼드는 세상， 남외 것을 소 

중히 여길 줄 모르는 세상,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이러 

한어두운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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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질을 탐내고，심지어는 홈치기까지 하는 마음의 바탕을 

한 차례 생활을 위한 수단이라고도 해 둘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핍절하고，살기 위해서 빵을 흉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물건을 탐내는 일을 전부 생 

활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 

인간은 나면서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 남의 물건이면 무엇이 

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 

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 

녀들을 상급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소위 시험 지옥이라는 절차를 겪 

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식의 장래를 생각 

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에 앞서서 하나의 소유욕，즉 생존 

경쟁이라는 시련을 겪어가면서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만들겠다는잠 

재 의식이 앞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현대의 한국에 있어서 이 

러한 생존경쟁 안에서의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있다.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닐까 ？ 

어떤 어린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내가 가지 

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읍니다. 그러나 내 장난감 토끼는 

떼놓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어린아이처럼 마음의 토끼를 가 

지고 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마음의 토끼 소 

유욕은 더욱 커지고 강해진다. 안이한 생활의식이 강해질수록 안 

이한 방법으로 곧 남의 것을 탐내고, 공짜로 무엇을 얻어서 살려는 

의욕이 강해진다.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회적인 풍부함이 

또한 사회악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 우리 자신도 의시하지 못하는 동안에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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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침해 당하고 있다. 우리의 해방도 세계 열강 국가의 덕분이 

었고 우리의 경제 생활도 외국의 무상 원조로 되어 왔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 오는 중에 우리의 정신은 어느덧 공짜 정신에 좀먹혀 

왔다. 정당하게, 건실하게 노력하여서 정당한 댓가로 살림을 꾸며 

나간다는 정신이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의 실존의 바탕을이 

투고 있는 것이 이러한 공짜 정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 

도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소 

유욕을 공짜 정신으로써 충족시키려는 생각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해 

야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과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결과를 우 

리가 기대한다는 정신을 자신에게서 축출해 버려야겠다. 이것이 우 

리 국민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위기라고도 할 것이다. 이러 

한 공짜를 바라는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때 우리는불만과 아울 

러 패배감의 포로가 된다.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정신 상태 때문일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심지어는 문화에 종사하는 사 

람들 가운데도 남의 것을 그대로 동땅자기 것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는 사조가，도덕적인 저항을무찌르고 사람들의 마음 

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현대의 부패의 근원이 있다고하겠 

다. 참된 의미에서 말하는 여유있는생활이란언제나 금욕적인 면이 

있다. 이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본다면 무턱대고우리의 욕구를 만족 

시키는 데만 급급한 생활은 진정한 사치나 호화스러운 생활이 아니 

다. 거기에는 언제나 충족시킬 수 없는 불만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 

다. 다만 없는 것 가운테서 충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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